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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505억원,

2032년 912억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8,325억원(연

평균 1,3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2031년(징수기준) 이후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 인상

(안 제10조제1항)

-1,505 -1,592 -1,680 -1,771 -866 -912 -8,325 -1,388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7~2032년

(단위: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p 인상

－ 공제율(%): (현행) 대 30, 중견 30, 중소 40 →

                (개정안) 대 35, 중견 35, 중소 45

－ 적용기한: (반도체 분야) 2031.12.31.

              (반도체 외 분야) 20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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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7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반도체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2031년 이후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발생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

해 추계

◦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2024년 기술별 ·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잠정치)을 활용

－ 단, 2025년 실적의 경우,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 · 기업규모별 

비중은 2023~2024년의 합산실적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적용기한이

다르게 적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2~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R&D 금액의 

비중이 R&D 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

※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우대공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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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R&D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1)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라 기업의 R&D 지출 

결정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규모별 · 기술

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

◦ 현행 기업이 2029년말(반도체 분야는 2031년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지출한

R&D 비용에 대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 · 원천기술의 R&D 대비 높은 공제

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당기분 기준 중소기업 40%,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

－ (적용기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2031.12.31.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및 신성장 · 원천기술 2029.12.31.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율을 5%p 인상함

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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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현행) 공제율(개정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술 최대 21) 8 25 최대 21)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20 20 30

국가전략기술 30 30 40 35 35 45

주: 1. 굵은 글씨는 현행 및 개정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2.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받는 우대공제율은 제외한 수치임

[표 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 현행 및 개정안

(단위: %)

❑ (공제실적) 2023년 및 2024년 R&D 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각각 4조

5,221억원, 2조 8,560억원으로, 기업규모별· 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

◦ 한편, R&D 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4조 6,302억원, 

2024년 2조 9,575억원 수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2023

신고

일반 14,852 2,886 6,023 23,760

신성장·원천기술 266 255 8,971 9,492

국가전략기술 32 9 11,927 11,968

계 15,150 3,150 26,920 45,221

2024

신고

일반 13,150 950 5,614 19,714

신성장·원천기술 195 562 5,407 6,164

국가전략기술 54 99 2,529 2,682

계 13,398 1,611 13,550 28,56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

(단위: 억원)

◦ 2025년 공제실적(잠정치)은 4조 1,473억원으로 2024년 대비 4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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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방법

❑ (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공제액 전망치)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2024.10.)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2~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D 비용의 분야별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

· 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

－ 연간 4회 개최

－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는 제4차(2022년 12월) 심의회부터 시작됨

◦ 2022~2024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D 비용은 총 6,799억원으로,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46.4% 수준

－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인정받은 R&D 비용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

전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수소 디스플레이

R&D 금액 6,799 3,155 2,875 704 43 22

(분야별 비중) (100.0) (46.4) (42.3) (10.4) (0.6) (0.3)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 2022~2024년

(단위: 억원, %)

◦ 2023~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기술별로 구분하면,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8,046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기술별 비중(%): 일반 58.9, 신성장 · 원천기술 21.2, 국가전략기술 19.9

기업규모별 비중(%):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0.6, 중견기업 0.7, 대기업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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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합산(비중)
2025

(합산비중×41,473억원)

기술별

일반 23,760 19,714
43,474

(58.9)
23,877

신성장·원천기술 9,492 6,164
15,656

(21.2)
8,599

국가전략기술 11,968 2,682
14,650

(19.9)
8,046

2023년 2024년 합산(비중)
2025

(합산비중×8,046억원)

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32 54
86

(0.6)
47

중견기업 9 99
109

(0.7)
60

대기업 11,927 2,529
14,456

(98.7)
7,93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기술별 ·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추정치

(단위: 억원, %)

◦ 2022~2024년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 반도체

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기술분야별 비중: 반도체: 46.4%, 반도체 외 53.6%

2025년 추정치
기술분야별 비중

반도체(46.4%) 반도체 외(53.6%)

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47 22 25

중견기업 60 28 32

대기업 7,939 3,684 4,255

계 8,046 3,734 4,31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기술분야별 R&D 세액공제 추정치

(단위: 억원)

◦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1년)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1

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

－ 단, 2030년 이후 투자증감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5.4%)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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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반도체 4,196 4,438 4,685 4,937 5,202 5,481

- 중소기업 25 26 28 29          31          32 

- 중견기업 31 33 35 37          39          41 

- 대기업 4,140 4,379 4,623 4,871 5,133 5,409 

반도체 외 4,846 5,126 5,412 5,702 - -

- 중소기업   28 30 32 33 - -

- 중견기업   36 38 40 42 - -

- 대기업 4,781 5,058 5,340 5,626 - -

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t-1)
6.3 5.8 5.6 5.4 5.4 5.4

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

[표 7]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R&D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

❑ (세수효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 전망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

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공제율(%): (현행)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개정안) 대기업 3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5

－ 단,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외 분야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다름을 

감안하여, 분야를 구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반도체

현행(A) 4,196 4,438 4,685 4,937 5,202 5,481

개정안(B) 4,894 5,177 5,465 5,759 6,068 6,394

차이(C=B-A) -698 -739 -780 -822 -866 -912

반도체 외

현행(D) 4,846 5,126 5,412 5,702 - -

개정안(E) 5,652 5,979 6,312 6,651 - -

차이(F=E-D) -806 -853 -901 -949 - -

세수효과 계(C+F) -1,505 -1,592 -1,680 -1,771 -866 -912

주: 1.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31년말까지임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년까지 발생하는 반면,

   반도체 외 분야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9년말까지임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0년까지 발생

[표 8]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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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결과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505억원,

2032년 912억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8,325억원(연

평균 1,3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2031년(징수기준) 이후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 인상

(안 제10조제1항)

-1,505 -1,592 -1,680 -1,771 -866 -912 -8,325 -1,388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7~2032년

(단위: 억원)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


